
2023 여름 계절 학기 UTCC 체험수기 

소속 자연과학대학 학과 정보통계학과 

  성명 권사랑 

 

우물 안 개구리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이 말은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

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가 상식적이고 폭넓은 문제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이번 태국 방콕에서의 한 달은 나에게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사

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UTCC에서의 한 달에 나는 교과 수업을 

포함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버디 친구들과의 교류, 유명한 관광지를 눈으로 

보며 내 머릿속의 자료의 풀을 넓힐 수 있었다. 공부라는 활동이 책상 앞에서 활자를 보

며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볼 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중에서도 버디 즉 UTCC에 다니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과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

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나이로 23살은 

곧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기에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었

다. 대학교 졸업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도 조금은 눌러두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내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자. 한 친구는 나에게 말했다. 23살은 무언가 시작하기

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라고 말이다. 덧붙여 무언가를 시작하고 찾는 것에 나이는 중요

하지 않다고 말해주었다. 그 뒤로도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 대화를 하면

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30살이 넘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온 친구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학업을 이

어나가기도 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 나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은 거 같

다.  

사실 아직도 내가 있는 곳이 우물 속인지 우물의 바깥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이 우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새로운 시각과 다각도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데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거 같다. 다

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르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준 태국에서의 한 달에게 감사할 뿐이다. 


